
ACC창작공간네트워크 국제포럼

CULTURE
2018 / 10 / 31

한지희

아시아 창작자,공감을 넘어 연대로
ACC창작공간네트워크 국제포럼

ACC창작공간네트워크 국제포럼 3섹션 발표 장면 

10월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주최한 제8회 ACC 
창작공간네트워크 국제포럼(이기모 아시아문화원 큐레이터 
기획)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시아 국가 간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주를 문화담론의 중심지로 부흥시키고자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추진되는 행사다. ‘리셋! 아시아 도시들: 
도시 공동체와 예술적 활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동시대 
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예술적 실천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는 
한편, 예술이 미래 도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한국 홍콩 
등 12개 국가에서 모인 17인의 작가 및 기획자, 공간운영자가 
토론자와 발제자로 참여했다. 행사는 ‘아시아 도시들, 예술과 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와 좋은 삶’ ‘도시 공동체와 예술적 
활동’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주제별로 참가자가 발표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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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만의 디지털아트센터 대표 로 리첸의 발제자 소개로 포문을 연 
첫 번째 섹션은 국가나 지방자치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정책을 
세우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와 창작공간 
운영자들이 어떻게 이에 대처하고 공생을 도모하는지를 살폈다. 
반몰리반프로젝트 디렉터 펜 세례파냐, 유네스코 프로그램 
부매니저 송첫눈송이와 로우자나프로덕션 디렉터 모하메드 알리 
쉐이다, NTU CCA 큐레이터 안나 로베키오가 발제자로 나서 
캄보디아 프놈펜과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싱가포르의 현황을 
발표했다.

타이베이의 비영리예술단체 뱀부커튼스튜디오에서 개최한 퍼포먼스 장면 

두 번째 섹션은 아시아권에서 자체적으로 미래 도시모델을 
개발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를 가정하며, 그중 하나로 
친환경적 도시를 제시하고 현재 환경보존을 키워드로 펼쳐지는 
예술 프로젝트를 조명했다. 대만 뱀부커튼스튜디오 매니징디렉터 
아이리스 헝, 홍콩 HK팜프로젝트 디렉터 마이클 렁, 태국 
숩하속아트센터 큐레이터 촌 자네프라파판이 친환경적 소재와 
방법론을 장려해온 소속단체의 프로젝트를 개괄하고, 참여작가의 
개별작업을 소개했다. 작가이자 이모저모도모소 대표 이미화는 
‘좋은 삶, 좋은 죽음’을 지향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작업의 주요소로 활용하는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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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인포샵 이레귤러리듬어사일럼 대표이자 그래픽디자이너 나리타 케이스케가
디자인하고 판매한 티셔츠. 현재 타이베이 관두비엔날레에 전시중이다. 

8개 단체의 사례발표로 이뤄진 마지막 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에서 활동가이자 예술가로 활약하는 
기획자(차례로 여 리안 헹, 쩐 루웡, 나리타 케이스케, 첸윤, 
류성효, 오선영)들이 정부나 기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생하는 독립예술공간을 운영하면서 맞닥트렸던 어려움을 
거론하며 나름대로 터득한 운영비결을 좌중과 나눴다.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오늘날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를 다뤄 의미 있는 행사였다. 또 모호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또 국제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구정연 큐레이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있었으나 성사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가 좋은 계기가 되었고, 특히 지난해 
포럼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깊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각 
발제자들의 요약본을 국영문으로 엮은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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